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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 인식하기: 변혁을 일으키는 부르심 

성십자가 관구, 파소 푼도, 브라질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은 삶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는 갈망으로 울립니다. 이러한 열망과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파소 푼도의 거룩한 십자가 관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네 번의 주말에 걸쳐 네 차례의 성소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임들은 대화와 묵상,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함께하는 경축의 순간들에 대한 

숙고를 키워줍니다. 모임은 파소 푼도의 양성소와 아크레 주 크루제이루 도 술 시에서 진행되며, 젊은 여성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성소 식별 과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만남들은 단순한 활동의 연속이 아니라, 인간적 차원, 그리스도론적 차원, 교회적 차원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 차원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각 만남은 참가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인식하며, 일상의 순간들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도록 초대합니다. 

“삶의 의미와 우리의 소명, 그리고 세상에서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라는 

문구가 티셔츠에 새겨져 참가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티셔츠를 입는 것 – 문자 그대로 “명분을 걸치는 것”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양성과 영적 성장을 향한 개인적 투신의 상징이 됩니다. 

심리학, 영성, 사목 분야에 헌신하는 성소 봉사자들과 수녀들은 활동과 기도, 나눔의 시간, 그리고 

감동적인 체험담을 통해 참가자들을 이끌어 갑니다. 주방의 단순한 일상 리듬이나 세션 사이의 유쾌한 

휴식조차 자매적 연결의 순간이 되며, 그 안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 돌봄의 따뜻함과 봉사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전해줍니다. 

참가자들은 청년 그룹, 견진 준비 프로그램, 본당 공동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갈망과 자신의 여정을 나눌 용기입니다. 그것이 개인적 성숙이든, 

신앙의 심화이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삶에 대한 더 큰 참여이든 1년의 여정을 통한 그들의 성장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2025년 마지막 모임은 11월 22~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통합과 감사, 파견의 순간이 될 

것이며, 이는 한 해의 풍요로운 여정을 축하하는 동시에 2026년에 이어질 새로운 활동들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소 인식하기는 하나의 행사 외의 훨씬 큰 의미를 지닙니다.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명을 받으며, 우리가 자유롭고 기쁨에 찬 마음으로 그분의 변화시키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 삶이 가장 깊은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살아있는 초대입니다.  

 


